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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 / 생활·문화

 

이 공원은 동서로는 Brookhurst St.에

서 Euclid St.까지 남북으로는 Edinger 

Ave.에서 Warner Ave.까지 차지하고 있

는 총면적 64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이다. 그 안에 피크닉 셸터들이 있

고, 18홀을 갖춘 3개의 골프장과 활궁

장과 테니스 코트, 3개의 축구장, 3개의 

야구장, 3개의 소프트볼구장, 라켓볼구

장, 체육관과 킹스턴 보이스 앤드 걸스 

클럽, 커뮤니티센터가 있다. 

본래 해군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1970년 공원으로 만들기 시작해 단계

적으로 진행하여 1984년 완성했으며, 

지금과 같은 대단위 경기장까지 갖추게 

된 것은 2007년이다. 아직도 보완을 위

한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걷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 안에 

주차하려면 Edinger 

Ave.에서 들어가거

나 Euclid St.에서 들

어가야 한다. 공원 안

에 주차하려면 평일 

3달러, 휴일 5달러를 

내야하기 때문에 공

원 밖의 거리에 주차

하는 사람들이 꽤 많

은 편이다. 필자는 지

난 주 월요일 점심 시

간에 들려 공원 안에 

공원으로 꾸며 놓은 

Nature Area가 있는 

곳에 차를 주차시키

고 근처를 1시간가량 

걷다 왔다. 

공원에는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으

며 낚시도 가능하다. 

공원 안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도 있으며 오

리 보트를 빌려 탈 수

도 있다. 구글에 마일스퀘어 레저널 파

크를 치면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경우

가 있다. 반드시 아래 주소를 입력해야 

정확하게 공원으로 안내한다.   

■ Mile Square Regional Park 

  16801 Euclid St.

  Fountain Valley, CA 92708 

  (714) 973-6600 or (714) 973-3197 

  milesquare@ocparks.com

● Fall - Winter Hours:

     7 a.m. to 6 p.m. PDT

● Spring - Summer Hours:

     7 a.m. to 9 p.m. PST

● Office Hours: 

    Tuesday - Friday 7:30 a.m. to 4 p.m. 

대학 입학 에세이를 어떻게 쓸까?

많은 학생들이 GPA와 SAT-ACT 점

수는 좋으나 에세이와 특별활동 등 비

교과 영역에서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

다. 특히 객관식에 익숙해 있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

는 것이 매우 약하다. 가장 큰 원인은 독

서의 부족과 생각하기 훈련을 받지 못

한 때문이다.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이

강렬)가 에세이 작성 방법을 안내했다.

■ 쓰기 전 아우트라인을 잡아라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공통원서 에세이 1번을 쓰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Know 

yourself).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에세이 작성을 계기로라도 한번 진지하

게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음으로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 아우

트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아우트라인은 

전체의 글을 어떻게 서술해 갈 것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시간이 없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을 거

쳐야 한다. 처음부터 곧바로 글쓰기

를 시작할 수는 없다. 어떤 에피소드

를 갖고 시작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

각해야 한다. 글은 한 번에 쓰지 못한

다. 써 놓고도 수없이 조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명확한 주제 전달해야

에세이는 단 하나의 주제를 얘기해야 

한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의 초반

부터 마지막까지 글쓴이가 무엇을 얘기

하려 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 첫 문단

만 읽고도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에세이이어야 한다. 또 

에세이는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대학 지

원서에 소개한 수상 경력이나 특별활

동을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교열은 많이 할 수록 좋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 글은 단번에 끝낼 

수 없다. 수없이 고치는 과정을 반복해

야 한다. 여기서 문법의 오류나 철자법

을 틀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내용의 수

정도 거듭해야 한다. 처음에 쓴 내용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전문작가나 글

쓰기 전문가도 수없이 고치는데 하물

며 비전문가인 학생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교열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다. 여

러 번 읽다 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이 눈에 띄게 된다. 교사나 친구, 부모에

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보지 못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다.

▲ 독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사진=shutterstock

▲ Mile Square Regional Park. 사진=타운뉴스

▲ 공원 안의 또 다른 공원 Nature Area. 사진=타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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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